
원폭에서 살아남기

- 원자폭탄 폭격에서 살아 남기
위한 상세 가이드

-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번안
하였음.

1부. 핵폭탄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
- 원폭은 방어가 안되나 ?

- 방사선을 맞은 음식은 독이 있나 ?

- 폭탄하나로 도시를 없앨 수 있나 ?

- 방사선을 맞으면 다 죽나 ?



 핵폭탄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?
-핵폭탄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력이 있는 무기임
-그러나 파괴력은 유한함.

5km
2.3km

1.2km

시청광장 상공 620m 20kT 폭발시

20kT 핵폭발 시

반경 1.2km 이내
- 건물 시설 파괴
반경 2.3km 이내
- 방사선 피폭
반경 5km 외부
- 낙진제외 안전



시청광장 400kT 폭발시
 사망자 : 38만명
 상해자 : 120만명



원자폭탄의 피해
 충격파와 폭풍 : 55%
 열복사 : 30%
 방사선 : 15%

미리 대비하면 피할 수 있음.
비키니 섬의 수소폭탄 실험시 42,000명이 참관했으나 희생자 없었음.

비키니섬 15메가톤 수소폭탄 실험



폭풍/충격파의 위력
 반경 500미터내의 건물 대파
 반경 1200미터내의 벽돌집, 콘크리트 건물 파손

 약 3초후 폭풍 도달
충격파
 충격파는 건물, 구조물 표면에서 반사하여 뒤쪽 옆쪽에서 올 수도 있음.

 벽 뒤에서 피할 수 있음.



복사열의 위력
 복사열은 섬광의 빛과 열임.
 폭발 동시에 발생 수초간 지속됨.
 섬광은 매우 밝아서 수백 킬로 밖에서도 보임.

 복사열은 쉽게 막을 수 있음.
 알루미늄포일
 두껍고 밝은 색의 옷



일반폭탄
 충격파, 폭풍, 복사열을 발생

원자폭탄과 일반 폭탄의 차이
 방사선, 방사능의 발생이 일반 폭탄과 다름.
 방사능은 해로우나 폭풍이나 열보다는 대피가 용이함

MOAB (Mother of all bomb)
 무게 : 9.8톤
 위력 : 11 톤 TNT

PAC
 위력 : ~100 kg TNT



방사선
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음.

 X-선과 비슷함.
 폭발하는 순간부터 수초 동안 발생. 약 90초 동안 위험하고 급격히 없어짐.
 폭발지점에서 2300미터이상 떨어지면 해롭지 않음.
 폭발지점에서 1800미터이내 적절한 차폐가 없다면 위험

 즉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3시간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.
 방사선에 대한 차폐가 가능함

 건물 내, 건물의 벽, 건물의 아래층, 지하실, 대피소, 참호 등
 폭발지점사이에 충분한 두꺼운 콘크리트, 흙 등이 있으면 차폐가 됨.

 두꺼운 벽뒤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줄어듦.

방사선만 해로운가 ?
 폭발시 발생하는 재(낙진)에는 많은 방사능이 있음.
 방사성 재의 일부는 지상에 떨어짐.
 일부는 미세먼지로 버섯 구름과 함께 상승하여 바람과 함께 멀리 이동하며 천천히

지상에 떨어짐. 멀리 갈 수록 희석됨.
 낙진에서 방사선이 나오며 많이 맞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음.
 핵폭발이 수중에서 일어나면 더 심각함. 모든 재가 물에 갇히며 폭풍으로 비와 안

개가 되어 내림. 핵폭발 후 약 1분 동안 방사능 비와 안개가 쏟아짐. 비는 부근에
떨어지나 안개는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확산됨. 폭발지점 5km내에서 방사능안개
에 젖으면 매우 심각하여 죽을 수도 있음. 8km 정도에서 젖어도 아플 수 있음.
 그러나 지침에 따라 적절히 방어하면 안전함.



낙진이 조금만 묻어도 암에 걸린다는데 ?
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수만명의 원자폭탄 희생자와 생존자를 조사했음.
 화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것을 우려했으나, 5년내에 암에 걸린 사람은 한

명도 없었음.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음.

방사선을 맞으면 머리가 빠지고, 눈이 멀고, 아기를 가질 수 없고, 사람이 살 수없는
땅이 된다는데 ?
 아주 강한 방사선을 맞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함. 그 정도면 어차피 죽을 것임. 지침

에 따라 보호를 잘하면 불임이 되지도 아프지도 않을 것임. 피폭된 일본여성중 일
부는 한동안 불임이었으나 대부분은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한 아기를 낳았음. (불임
기간에도 성행위에는 지장이 없었음)
 아무런 보호없이 폭발지점 가까이 있다면 죽을게 확실함.

wiki: Tsutomu Yamaguchi

 쯔토무 야마구치씨는 나가사키 주민으로 히로시
마 출장 중 피폭 원폭투하시 3km 떨어진 길거리
에서 피폭. 고막파손, 일시실명, 왼쪽 상반신 화
상.
 다음날 나가사키로 귀향하였는데 폭파지점 3km

떨어진 작업실에서 피폭. 추가 부상 없었음.
 2009년 93세로 사망.



 12,000 생존자의 자손은 모두 정상아
 돌연변이 동물도 발견된 적 없음.

 (체르노빌 사고 후 돌연변이가 발견
되었다는 낭설이 있으나 모두 허위)

 방사선을 맞은 사람은 피해를 입지만 피
폭자를 접촉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음.
 피폭사망자 접촉도 무해함. (원폭사

망자를 땅속 깊이 뭍어야 한다는 낭
설이 있으나 허위)

체르노빌 메기 : 
 X : 방사능 돌연변이
 O : 원래 대형종 원폭 폭발후 지구멸망한다는 낭설

 2000여번의 원폭실험, 이중 219번은 지상폭발 후에도 동식물은 다시 번성하고
있음.
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면 적어도 1,000개의 원자폭탄이 필요함.

네바다 핵시험장 히로시마 Ground Zero 나가사키 Ground Zero





큰 선량과 적은 선량의 차이는 ? 총알처럼 맞으면 죽거나 다치는 거 아닌가 ?
 큰 선량과 적은 선량은 큰 차이가 있음. 
 태양빛과 마찬가지. 북반구에서 겨울 햇볕으로 화상을 입는 사람은 없지만 여름에 오

래 햇볕을 쬐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. 햇볕 몇분쬔다고 피부가 타거나 화상을 입지는
않는다. 손발에 화상 입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온몸에 화상 입으면 죽을 수 있다.
 방사선도 햇볕과 마찬가지로 세기, 종류, 맞는 기간에 따라 피해는 달라짐.
 물체에 따라 방사선은 달라지며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해야 함.
 측정 단위 :

 그레이(Gray) : 1 kg에 1 Joule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사선량
 시버트(Sievert) : 방사선의 인체영향을 나타내는 단위

 X-선, 감마선, 베타선은 1 Gy = 1 Sv
 알파선은 1 Gy = 20 Sv
 중성자는 1 Gy = 2.5~21 Sv (중성자에너지에 따라)

 과거단위: 뢴트겐(R) 100 R = 약 1 Gy
 래드(rad) 1 Gy = 100 rad
 렘(rem) 1 Sv = 100 rem



방사선을 측정하면 좋은 점이 있나 ?
 방사선에 의한 인체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.

ARS 증상 피폭량 피폭자 사망자 사망률

약함 0.8-2.1 41 0 0%

중간 2.2-3.1 50 1 2%

심각 4.2-6.4 22 7 32%

중증 6.5-16 21 20 95%

합계 0.8-16 134 28

ref) UNSCEAR 2008 

체르노빌 사고 피폭자

- 1 Gy 이하는 안전, 5 Gy이상이면 90% 사망

백혈병 발생율

ref) UNSCEAR 2010 

피폭연령에 따른 암발생율의 변화

• 어릴수록 민감함



 일상 생활에서도 매일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음.

 태양이나 별은 방사선의 근원

 토양에도 방사능이 있음

 대기중 방사선량 : 50~300 nSv/hr (연 0.1 mSv)

 실내에도

 우리몸속에도

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

 비행기를 타거나

 고산에 등산해도

http://iernet.kins.re.kr/

- 한국인 연평균 피폭량 3~4 mSv



방사능이 있는 곳에서 살아 남을 수 있나 ?
 방사선량에 따라 다름.

 0.5 Sv이하 : 문제없음. 
 2-4 Sv :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죽을 수도 있음.
 4-6 Sv : 사망률 50%
 6 Sv 이상 : 치명적

 폭발지점 가까이에서는 수초내 큰 방사선을 받게 됨.
 2km 내에서 적절한 차폐가 없으면 피폭 (20kT 원자폭탄)
 2km 밖에서는 차폐없이도 안전

 방사선이 조금만 있어도 아프거나 죽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림.
 비키니 핵실험 당시 핵계측요원들은 낙진을 맞았으나 42,000명 중 아픈 사

람은 없었음.



방사선에 피폭되어도 심각한 증상이 없을 수 있나 ?
 가능함.

 방사능에 대해서는 많은 무서운 괴담이 있음.
 소량의 방사선과 다량의 방사선의 차이를 알아야 함.

 자연에는 항상 방사선이 있으나 아무 영향이 없음.
 폭발지점 2km 밖에서는 차폐없이도 안전

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대해 너무 두려워 할 필요없음.
 우리는 생활속에서 방사선을 항상 맞고도 건강하게 살고 있음.

1 Sv 이상에서 암사망리스크 5%/Sv

0.5 Sv 이하에서는 확인 불가

선형 가정(LNT) : 리스크는 선형으로 변함.

방사선 유익효과 (hormesis)

- 소량의 독은 몸을 자극하여 건강하게 만듬.

- 0.2 Sv 이하는 건강에 좋음.

0.5 Sv 이하에서는 통계적 의미 없음.
ICRP 권고치

• 일반인: 연간 0.01 Sv 이하
• 종사자: 연간 0.05 Sv 이하

L.E. Feinendegen, Brit. J. of Rad, 78(2008), 2-7



핵폭발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두가지 종류가 있음
 핵폭발 동시발생하는 즉발 방사선

 열복사, 충격파와 동시에 피폭
 핵폭발 후 잔류 방사능

 버섯구름에 섞여 3~5주일에 걸쳐 지상에 떨어짐.
 잔류 방사능은 불발탄이나 방사능 폭탄에서도 나옴

 위험성은 적음

잔류 방사능은 얼마나 위험한가 ?
 방사능재의 확산정도에 달려있음

 수백미터 상공에서 핵폭발하면
 폭풍과 복사열은 강하나 지상에 떨어지는 낙진은 적음
 버섯구름과 함께 떠돌아 다님.
 히로사마나 나카사키 핵폭발에서 낙진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없음.



핵무기는 가공할 무기이나,
 소문은 터무니 없이 과장되어 있음
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.
 특성을 잘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음.

방사성 낙진

즉발방사선
지상핵폭발

폭풍

열복사


